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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1 )

순자의 예( )禮◆

핵심목표※

순자의 핵심사상인 예 를 살펴보자( )禮

순자의 예( )禮▶

성 과 정 욕 으로 구분되는 계열 혼란( ) ( ), ( )性 情 欲 →

위 예의( )爲 →

그렇게 함으로써 성 과 정 욕 의 욕구를 가장 만족시키는 것이다( ) ( ), ( ) .性 情 欲

공자 맹자와의 차이점,▷

공자사상의 두 축인 예 와 덕 에서( ) ( )禮 德

맹자는 덕의 가능성을 내세워 성선설을 주장한다 반면 예라는 측면의 의미가 축소됨.

예라는 것은 정치 경제 모든 것을 포함하여 범위가 넓지만 맹자는 축소한다( , , .)

순자는 예라는 측면에 주목한다 도덕성의 근원으로서 덕의 의미가 없어지고 객관적.

인 표준 역활을 하는 예가 중요해짐

예라는 표준에 의해 본성을 교정해야된다 한다.

인간의 본성을 본성을 조화롭게 만족시키는 객관적 표준이 예이다.▷

문화적인 유산으로써 순자는 본성을 교정하는 표준으로써 예를 중요시한다.

공자의 덕이 맹자에 의해 이어진다면 예는 순자로써 이어진다.

예 의 역할( )禮▷

본성의 역할로 수직적인 분배 순자의 유가적 사회는 적절한 계급이 지워진 사회1. . .

권력이 나누어진 사회 오히려 묵가는 근본적으로 평등

균형적인 분배 수직적인 원리로써 예 상하관계의 질서를 체계하는 것이 예이다. , .

2. - 예( )禮 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성 과 정 욕 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 ( ), ( ) .性 情 欲

처음에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개인의 건강에 좋고 사회관계를 유지하게 되어

좋다.

성 을 변화시켜 위 를 일으켜야한다 이 표준이- ( ) ( ) .性 爲 예( )禮 이다 그래서 자꾸 성. ( )性

에 호소한다.



계속하다보면 성 에서 출발하지만 아주 위 에 옮겨 앉을 수 있다( ) ( ) .性 爲

長遷而 不反其初

예에 맞는 행위를 계속하다보면 길이 옮겨가서 처음으로 성 안 돌아간다( ) .

식색보다도 나중에는 위로 이루어진 예로 돌아갈 수 있다.

예 의 역할은 가능한가( ) ?禮▷

예야 말로 사회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이라는

믿음이 있다 유학의 전통에서 이어받은 확신이 따른다. .

예 는 성인이 만들었다( ) .禮▷

성인이 어찌 다 알고 만드나?

맹자는 인격완성은 대체와 소체의 기를 길러 대장부의 호연지기를 기른다* .

여기서 완성된 인격이라는 것은 자발성이 있야 한다.

순자에 있어서는 성인의 능력 중 지려의 완성에서 찾을 수 있고*

완전한 지려를 가진 사람이 성인이다.

완전한 지려는 무엇이냐 의개념 등장? 心▷

천은 자연에 가까움 자연이 부여한 임금역활 그것이 마음: - , .天君 心

심은 지려이고 이것으 통해 인격완성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감관: -天官



교시(2 )

순자의 예 그리고 대청명( ), ( )禮 大淸明◆

핵심목표※

순자의 핵심사상인 예 를 통해 그의 도 를 살펴보고 법가와의 관계를 알아보자( ) ( )禮 道

순자는 도가적 개념을 가져온다.▶

순자는 도가적인 개념을 황로학의 개념까지 받아들임 그것을 굉장히 변형시킨다.

황로학에서 허 일 정 이라는 개념을 가져온다ex) ( ), ( ), ( ) .虛 一 情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통일하고 시끄러운 마음의 동요를 잠재우고 명경지수처럼 만들어라.

이것을 순자는 유가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으로 바꾼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 속에 무언가를 가진 적이 없다 그러나 거기에는 라고하는 것이 있다. .虛

마음이라는 것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있고

마음이라는 것을 늘 움직이지만 거기에는 고요함이라는 것이 있다.

즉 원래 비어있지 않았고 여러개였고 혼란스러웠다, .

사람이라는 것은 지각이 있게 마련이고 지각이 있으면 지향하는 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

하고 허라는 것이 있는데 이미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새로 오는 것을 막지마라.

마음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갈래가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전이 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다른 앎을 헤치지 말아야한다(?) . .

마음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고요하다는 것이 있다.

대청명 은 무엇인가( ) ?大淸明▶

도가적인 개념에서 천군의 의미가 주인이 되어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한다.

심이 허하고 정하고 일하게 되서 심의 완전히 극대화된 기능을 대청명( )大淸明 이라 한다.

맹자의 호연지기와 대비cf)

대청명 의 경지( )大淸明▷

환하게 비친 거울 맑은 물과 같이 하나도 가리워짐이 없이 균형을 이룸으로써 사물의 진상,

이 다 드러나는 경지이다.

성인은 대청명( )大淸明 경지에 오른 자이다 성인의 경지에 의해 예가 주어지는데 이러한 예.



를 따르면 만족할만한 경지에 이른다 그러므로 처음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믿는다. .

이런 경지는 어떻게 이루느냐▷

계속 집정의 수행하다보면 변화를 이룩할 수 있다.

흙을 쌓아 산을 이루면 풍운이 이 생긴다.

물이 모아 연못이 생기면 물고기나 이무기가 생긴다.

덕을 쌓아 이룩하면 신명을 이룬다.

이 누적되는 것에 의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習 즉 계속 실천하다보면 어느 하루아침.

비약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성인이 될 가능성을 말한다.

똑같은 위치에 출발해서 완성된 인격으로 도달해가는 것이다.

끊임 없는 노력에 의해 비약할 수 있다,

자신의 지적인 완성을 통해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된다 그것이 인격의 완성이다. .

순자의 예와 법가▶

순자는 예를 극대화하면서 그것에 따라오는 자와 따라오지 않는 자를 나누어 법가처럼 경상

을 준다 그리하여 부국강병을 꾀한다 예에 의한 경상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 ) . .慶償

회적인 틀속에서 예를 바탕으로 조화롭게 만족시킨다 그리고 이것은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다.

여기서 예는 곧 법과 같다* .

성인이라는 존재는 문화유산으로써의 예라는 믿음으로 우리도 성인이 됨으로써 외적인 제

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으로 성인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유자의 틀 속에 있다,

그러나 법가의 틀도 함께 있다 법가에서는 자발적이지 않다* . .

순자는 자발성에 열어놓는다 성인의 위대한 인격을 인정하고 대천명의 경지에 이르기 위. ,

해 그래야하고 스스로의 지적 완성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내적 확신을 말함으로써 자

발성을 강조함으로써 유자를 따르지만 법가적인 측면도 있음을 알 수 있다.


